
진달래는 철쭉보다 꽃을 먼저 피우고 잎이 나오므로 철쭉과 구분하기 쉽습니다. 

또, 진달래는 ‘먹을 수 있다’하여 “참꽃”이라 불렸고, 철쭉은 독이 있어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“개꽃”이라 

불렸다고 합니다. 

 

‘두견새가 밤새 울어 피를 토해 꽃을 물들였다’하여 진달래라고 해요. 

•  3~4월 초 꽃이 먼저 핀 다음 잎이 나옵니다. 

•  꽃으로 전을 부쳐 먹고, 술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. 

•  산의 볕이 잘 드는 양지에서 자랍니다. 

★ 진달래 (참꽃, 두견화) 

진달래가 지고 난 후 잎과 함께 적갈색 반점이 있는 꽃을 피워요. 

•  4월 말~5월 경에 꽃과 잎이 동시에 나옵니다. 

•  독성이 있어 먹지 못하여 개꽃으로 불립니다. 

•  산사면의 음지에서 자랍니다. 

★ 철쭉 (개꽃) 


